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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, 미국 수입관세 조기철폐 요구
한-미 FTA 체결지지 결의 … 2008년 이후 철폐되면 FTA 실익 미미

섬유업계 CEO들은 7월14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을 지지하면서도 양국간 협상과정에서 

미국이 국산 섬유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조기에 100% 철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.

7월 12-14일 제주도에서 CEO워크숍을 개최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(회장 경세호)는 폐막에 앞서 <한-미 

FTA 체결 지지를 위한 섬유업계 결의문>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.

경제 선진화 등을 이유로 양국간 FTA 체결을 적극 지지한다는 전제 아래 공표된 4개항의 결의문은 먼저  

“미국의 전 산업 평균관세율 3.7%보다 턱없이 높게(8.9%) 한국에 부과되는 미국 섬유류 수입관세가 2008년 이

후 철폐된다면 FTA 체결 실익은 미미하게 된다”면서 미국 관세의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.

이어 “원사의 원산지 기준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”면서 “국내 섬유산업의 공정별 협력체제와 섬유무역

의 구조를 잘 따져서 미국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인 논리와 설득으로 한국의 주장을 일관되게 끌고 나

가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이와 함께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하고, 섬유 부문 협상은 다른 부문과 분리해 

자체의 협상 논리로 진행돼야 한다며 협상을 조급히 마무리하기 위한 카드(Bargaining Chip)로 활용해서는 안

된다는 점도 강조했다.

섬유산업연합회는 “한국 섬유, 패션업계는 섬유 부문의 진정한 무역자유화를 원한다”며 “결의사항을 정부 

당국자와 협상 대표단에게 전달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(서울=연합뉴스 고형규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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